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내기 중독입니다.]

"웃기는 소리, 내가 내기 중독이 아니라는 데 만 엔 걸죠."

[두상]



[외관]

두상&외관 다운로드 링크

큰 키에 군살 없이 탄탄한 몸. 피부는 흰 편이지만 보기 좋게 혈색이 돌아 건강해보인다.

단정치 못하게 대충 묶은 길고 하얀 머리칼의 끝부분은 시리도록 푸른 색으로 물들어 있다. 왼쪽 앞머리(캐릭터

기준)를 길게 내려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다.

부드럽게 내려간 눈매는 끝이 뾰족하여 마치 여우와도 같은 인상을 준다. 푸른색의 눈동자는 흥미로운 것을 탐색하듯

항상 특유의 번뜩이는 광채를 띠고 있다. 눈가에는 눈동자와 같은 푸른색으로 화장을 했다. 늘 부드럽게 웃음을 머금고

있는 눈매는 사납거나 날카로운 인상을 주진 않지만, 어딘가 속내를 감춘, 마치 뱀이나 여우와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짤뚱하고 세모진 눈썹과 툭 튀어나온 송곳니는 개구진 인상을 준다. 손톱과 발톱은 푸른색으로 물들였다. 손톱은

특히나 길고 뾰족하기까지 해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오른쪽 이마 위에는 푸른색의 뿔이 돋아있다. 왼쪽의 뿔은 머리카락에 가린 건지, 아예 없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왼쪽

뿔은 머리카락에 가린 건지, 없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 귀에 부적처럼 생긴 장식을 달고 있다.

일본 전통 복식과 현대식 수영복을 섞은 듯한 느낌의 차림새이다. 색깔도 본인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흰색으로 맞춰

입었다. 언뜻 보면 이상한 센스의 차림으로 보일지도.

https://www.evernote.com/shard/s564/sh/6240a2fc-dfb9-4700-ba3f-0826fe765ca7/de9c5fd9ba8b08585eb1be1e57380cb2


[이름]

쇼우 /靑

靑.

푸르다 / 고요하다

한눈에 봐도 온몸을 푸른색으로 휘감은 그의 모습은 이름과 썩 어울릴 터였다.

이 이름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그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성도 없을 뿐더러 어딘가 대충 지은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본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걸로 보인다. “알기 쉽고 좋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진영]

빌런

[키,몸무게]

181cm / 75kg

[나이]

495세

(외관나이 25세)

본인 말로는 사실 이보다 더 됐을 수도 있다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세는 것을 잊어서 그냥 계속 495세라고

말한다고." 영원한 17..아니, 495세,..라고 할까요?(웃음) "

[성별]

남



[이능력]

명경지수

明鏡止水

자신을 기준으로 반경 10m내에 있는 모든 대상의 움직임을 정지시킨다.

생물부터 실체가 없는 대상(바람,불)까지 모두 포함된다.

[종족]

오니

근력, 민첩 등 전반적인 신체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

맷집이 강하고 튼튼하며, 치유력도 뛰어나 자잘한 상처들은 금세 아문다. 또한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생애의 대부분을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지낸다.

[성격]

MAIN KEYWORDS : 변덕스러운/여유로운/꼰대?

변덕스러운/즉흥적인/기분파

“아, 이제 재미없어졌어요. 다른 건 없으려나?”

늘 기분 내키는 대로 흥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는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오늘까지만 해도 흥미로웠던 것이

다음날은 질렸다며 싫증을 내고, 어제는 눈길도 주지 않던 것이 오늘은 마음에 든다며 관심을 보이는 둥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런 성격 탓에 매사에 계획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편. 약간 제멋대로인 면도 없잖아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곤 한다.



여유로운/뻔뻔한

“서둘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느긋하게 즐겨요.”

그는 매사에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를 유지한다. 나이 지긋한 노신사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여유로움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싶을 정도의 여유로움이다. 뭐, 500년 가까이 살아왔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가 굼뜬 데다 바보같을 정도로 낙천적이라며 답답하고 얄미워보인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뻔뻔한 기질도 있어서, 마냥 부정할 순 없는 말이다. 여담으로, 종종 느릿하게 밖을 거닐며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꼰대?/Latte is horse…

“저런, 1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수백년을 동방의 국가에서 살아온 탓일까? 그는 겉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꼰대 영감님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말투만 점잖을 뿐이지. 예의 그 “요즘 것들이란~”, ”라떼는 말이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나 때는~의 ‘나 때’가 몇 백 년 전을 오간다는 것 정도일까. 평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간섭하며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는 일이 꽤나 잦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마저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어딘가 장난스럽고 짓궂은 구석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쎄한/속내를 감춘

“흐음~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에 능숙하다. 시종일관 변화 없이 한결같은 그의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늘상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그가 흉악한 빌런이라는 사실조차 오히려 잊어버릴 정도. 그럼에도

미처 숨기지 못한 건지, 감이 좋은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쎄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타]

생일

불명.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처럼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하늘이 푸르던 날에 태어났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국적

일본

好

내기

그는 단순히 말로 하는 자잘한 내기부터, 본격적으로 큰 돈이 오가는...소위 말해 도박까지. 내기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5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이젠 별로 색다를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삶의 낙이라고, 그는 말한다. 덕분에 틈만 나면 ‘내기할래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비해 승률이 썩 대단하진 않다. 승패와 관계 없이 내기 자체를 즐기는 듯.

술

오니들은 술을 잘 마신다고 했던가? 그도 오니인 만큼 별반 다르지 않다. 과연 취하긴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끝도 없이 술을 마셔도 전혀 취한 기색 하나 없이 평소와 같은 여유로운 얼굴로 있을 뿐이다.

평소에도 술이 물이라도 되는 양 퍼마신다고 한다. 가끔씩 평온한 얼굴로 차를 홀짝거리는 그에게

다가가보면 사실 차가 아니라 술이었다...같은 상황도 종종 있다.



不好

지루한 것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해도, 500년 가까이 살아온 쇼우에게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은 뻔하고

지루하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늘 거기서 거기인 일상에 질려버린 그는, 늘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 그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어떻게든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를 꺼내보자.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따분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는 금세 흥미를 잃고 싫증을 낼 테니.

콩

오니의 종족 특성 상 콩을 굉장히 싫어한다. 콩만 보면 질색하고 저 멀리 피해 버리기 일쑤. 무서워하냐고

물으면 예전에야 그랬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무섭진 않다고 말한다. 절분 때마다 콩에 맞은 추억이

떠오른다며 기분이 나빠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좋아하진 않지만 먹으라면 먹을 순 있다고.

그 외

패션 센스가 별로다. 5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대의 패션 감각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최신

유행 핫 아이템부터,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온 것만 같은 옷이나 아예 시대가 다른 옷까지, 그야말로

환상의...아니, 환장의 퓨전을 선보인다.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편이지만, 어째 자주 먹는 음식들을 보면 죄다 할아버지 취향이다.(...)

양갱이라든지, 옥춘이라든지… 여담으로, 그의 집에는 항상 사랑방 사탕이 있다고 한다.

빌런 일을 하기 전에는 다양한 일을 해봤다고 한다. 나무꾼부터 라멘집 알바까지, 긴 세월 동안 별의 별

일을 다 해봐서 그런지 웬만한 일은 다 할 줄 안다.

생각보다 돈이 꽤나 많다. 500년을 일하며 모아왔으니, 아마 상당한 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를 부를 때는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른다. 좀 더 친해지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말투는

기본적으로 ‘~해요’체를 쓰며, 가끔씩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 의외라면 의외일까, 늙은이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투까지 그러면 너무 영감님 같다나 뭐라나. (하지만 하는 짓은 영락없이 영감님이다.)

“서로 비밀이라도 걸고 내기할까요?”


